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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경제현안간담회 회의결과 -

□ 정부는 4.20(금) 20:30(워싱턴 현지시간 4.20(금) 07:30)

｢경제현안간담회(주재 : 경제부총리)｣를 개최하였음

   * 참석자: (워싱턴)경제부총리, 산업부장관, (서울)노동부장관, 중기부장관, 금융

위원장, 청와대 경제수석, 산업은행 회장, 금감원 수석부원장 등

ㅇ 경제부총리가 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․WB 총회 참석차 워싱턴

해외출장 중이고 산업부 장관도 미국출장 중인 점을 고려하여,

워싱턴과 서울에서 컨퍼런스콜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였음

ㅇ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국GM 임단협 진행상황과 향후 대응방안을

논의하였음

- 2 -

□ 한국GM 임단협 합의 지연과 관련, 정부는 한국GM의 경영정
상화를 위해서는 노사가 신속하고 진정성있는 대화를 통해
조속히 합의를 이뤄내기를 촉구함

ㅇ 노사가 합의에 실패한다면, 한국GM근로자 14,000여명, 협력업체
종사자 약 14만명 등 약 15만이상의 일자리가 위협을 받게 되고,

- 한국GM공장과 협력업체가 위치한 지역경제의 어려움도 가중
될 것임

ㅇ 사측은 중장기적인 투자(Long-term commitment) 계획을 제시하고
노조를 설득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하고,

- 노조 또한 한국GM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서
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음

□ 정부와 산은은 노사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기존에 발표한 3대
원칙*하에서 GM측과 최대한 신속하게 실사를 진행하고 경영
정상화 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임

    * ① 대주주의 책임있는 역할

② 주주･채권자･노조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고통 분담

③ 장기적으로 생존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

ㅇ 만약, 노사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, 정부로서는 원칙적
대응이 불가피함

ㅇ 한편, 정부는 협력업체의 경영애로가 최소화되도록 현장 점검을
철저히 하고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, 정책자금 지원 등 정책적

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임

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

자동차항공과 임채욱 서기관(☎044-203-4327),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 최정빈

사무관(☎044-215-2752), 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 김선욱 사무관(☎

02-2100-292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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